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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호르무즈 갇힌 선박 구출하는 '프로젝트프리덤' 4일 전개"(종합)

등록 2026.05.04 07:27:07

[워싱턴=AP/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중동 시간 기준으로 4일 오전부터 호르무즈 해협에 갇힌 제3국의 선박들이

안전하게 빠져나올 수 있도록 미국이 돕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일(현지 시간) 백악관 경내에서 취재진

과 만나 질문에 답하는 모습. 2026.05.04..

[서울=뉴시스] 권성근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중동 시간 기준으로 4일 오전부터 호르무즈 해협에 갇힌 제3국의

선박들이 안전하게 빠져나올 수 있도록 미국이 돕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3일(현지 시간)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전 세계 국가들이 호르무즈 해협에 갇힌 자국

의 선박들을 풀어주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지 미국에 요청해 왔다"고 말했다.

이어 "나는 내 대표단을 통해 우리가 그들의 선박과 승무원을 해협에서 안전하게 빼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해

당 국가에) 알리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란이 지난 2월 28일 개전 이후 사실상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나서고 미국은 이에 맞서 이란 항만을 드나드는 이란 연관 선박

들에 대한 '역봉쇄'로 맞서면서 해협에는 수백 척의 유조선과 화물선들이 몇 달째 갇혀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선박 이동은 아무런 잘못도 저지르지 않은 사람들, 기업들, 국가들을 구하기 위한 것일 뿐"이라면서 "이

들은 단지 상황의 희생자들이며, 이는 미국과 중동 국가들, 특히 이란을 대신한 인도주의적 제스처"라고 부연했다.

그는 "이 작전 즉 '프로젝트 프리덤'(해방 프로젝트)는 중동 시간으로 월요일 오전에 시작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AP/뉴시스] 사진은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발이 묶인 벌크선과 유조선들이 지난달 18일 호르무즈 해협에 정박한 모습.

2026.05.04.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대표단이 이란과 "매우 긍정적인 논의"를 하고 있다고 소개하면서 "만약 이 인도적 절차가 어떤 형태로

든 방해받는다면 유감스럽지만 우리는 강력히 대응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번 발표는 인도적 고려에서 나온 조치인 동시에 미국의 역봉쇄에 이어 호르무즈 해협에서 던진 또 하나의 승부수로 보인다.

'인질'로 잡혀있는 유조선 등이 해협을 빠져나가도록 도와 국제 유가 안정을 도모하고 이란이 가진 지렛대의 힘을 일부나마 빼

내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다만 제3국 선박들에 위해를 가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에서 이란의 대응이 관심을 끌게 됐다. 이란이 저항에 나서며 선박들을 공

격할 경우 현재의 휴전이 붕괴할 가능성도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ks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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